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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완도군어선연합회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우리 어민들의 풍어를 기원하고 

완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2019년 완도 영등풍어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완도
어선연합회 이종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신우철 군수님 
신의준, 이철 도의원님을 비롯한 기관사회 단체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어선연합회 회원 여러분 ! 
우리 어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고 있고, 우리 수산물은 값싼 

외국산 수산물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바다의 무한한 
어장자원은 이상기온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변화로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해 꿈을 이루고 바다에서 부를 일구어 냈던 
선현들의 개척 정신을 계승하여 현재 우리에게 놓여 있는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무역의 장벽을 허물고 국가 간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손을 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 어촌이 활기를 되찾고 어민들의 얼굴에 생기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과 유관기관의 업무적인 뒤받침이 이어진다면 우리 
어촌도 멀지않은 장래에 복지어촌을 다시금 일구어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등풍어제가 어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만선의 기쁨과 함께 각종 해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길 염원하며,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